
T H E  P O R TA L AI-native Market Intelligence & Operating Company

검색 가능한 매물을 넘어,
지금 결정 가능한 공간 상태를
만듭니다.
공개정보와 현장정보를 연결해 공간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, 그 결과를

시장정보 자산으로 축적합니다. 첫 사업영역은 상업공간입니다.

매물은 있습니다. 부족한 것은
‘지금 결정 가능한 상태’입니다.

아직 실제로 가능한가 · 조건은 지금도 유효한가

특정 수요와 실제로 맞는가

검색 가능함과 결정 가능함은 다릅니다.

14,888
전체 분석 기반

32
상태변화 재확인 후보

16
노형 9 · 연동 7 · 첫 현장검증 우선대상

구축·실행 증거 — 웹 · 건물 단위 시연자산 · 구조화된 운영 업무흐름

박호현 10년+ 상업부동산 거래·자산운영

유니온플레이스 건물 매입·공간운영·입점 판단, 신사동 건물

대리운영

황의석 사업 운영자 → AI 기반 구축·시스템화

웹·앱·자동화·데이터·운영시스템 직접 설계·구축

중개  적격 상업공간 × 상태전환 발생률 × 중개 경제가치

제품  지불고객 수 × 검증된 연간 지불가치

제한된 범위에서 첫 경제단위를 증명합니다.

공간의 실제 상황 × 소프트웨어·데이터·자동화

6억원
계산 필요액 5억 6,508만원

18개월 동안 다섯 가지를 증명합니다.
사용자 가치 · 지불의사 · 반복 경제성 · 제품×중개 상호강화 · 시장 이력

1차 투자 제안 조건 30억원 Pre-money · 전환우선주(CPS) · 1차 조달 6억원 · 조건부 최대 1.5억원 · 1차 라운드 총 상한 7.5억원

전체 투자자료 보기 → THE PORTAL

AI가 탐색 비용을 낮추는 지금도, 실제 가용성과 상태전환은

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제품 · 시장정보 공개정보 + 수요조건 → 발견 · 비교 · 판단

시장 상태 이력 현재 상태 → 전환 의사 → 현장 확인 → 수요 → 실제 결과 → 다음 판단

중개 · 현장 실행 전환 신호 + 실제 가용성 + 현장맥락 → 확인 · 방문 · 적법한 거래 실행

현재 가장 가까운 현금화 경로는 중개이며, 제품의 독립적 지불가치는 1차 라운드에서 검증합니다.

현재 수치는 서로 다른 준비·검증 층이며 영업 퍼널이 아닙니다.

노형·연동

첫 검증 시장

제주

운영단위 반복성 확인

한국의 선택된 상업클러스터

검증 후 지역 확장

추가 자본은 자동이 아닙니다. 실현수익을 먼저 반영하고, 증거 기준 충족 후 잔여 부족분만 추가 조달합니다.


